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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산업체 남성 근로자의 영양교육에 대한 요구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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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need for nutritional education in male workers living in 
Busan, Korea. This study surveyed 310 industrial workers at five companies in Busan using a questionnaire. According 
to the results, need for nutritional education scored 3.60/5.00 points. The usage rate of mass media as a means of 
acquiring nutritional information was significantly higher (P<0.001) in subjects in their 50s compared to other age 
groups. Regarding scores on need for nutritional education according to theme, 'balanced eating habits' showed the 
highest score, followed by 'food safety', 'diet therapy related to a disease', and 'food hygiene and food poisoning 
prevention'. In terms of frequency of nutritional education, 29.0% of subjects considered 'biannually' to be desirable, 
whereas 25.8% and 21.0% considered 'annually' and 'quarterly' to be desirable,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nutritional education for industrial workers should be implemented in various ways in accordance with 
their characteristics. Furthermore, considering workers' low awareness levels of the need for nutritional education, 
employees are required to take the education in order to encouraged to improve their nutritional status and commit 
to a desirable d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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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세계보건기구(WHO)는 1946년에 발표한 헌장에서 ‘건강

이란 병이 없거나 허약함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

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하게 양호한 상태를 말한다’고 정의하

였다(1). 건강은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필요충

분조건이며, 건강한 근로자는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한다. 

또한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회복지의 개념과 함께 생활의 질

을 향상시키기 위한 건강한 삶의 유지는 건강 증진의 중요성

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2).

우리나라는 1960년대까지 절대적인 빈곤과 열악한 보건

의료환경 때문에 폐렴이나 결핵과 같은 감염성 질환으로 인

한 사망률이 높았으나,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

에 힘입어 국민의 생활수준과 의료수준이 향상되면서 인구

구조와 질병 양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3). 2010년 국민건

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들이 많이 앓고 있

는 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이고, 주요 사망원인

은 암, 뇌혈관계 질환, 심장질환 등의 순이라 보고하였다(4). 

만성질환은 식이섭취 및 생활양식과 관련이 깊고 성인기는 

연령, 성별, 수입, 교육 정도, 생활방식 등에 따라 식행동, 

식태도 및 영양지식에 차이가 있으며 건강하지 않는 식생활 

패턴은 성인질환 발생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되

었다(5).

우리나라의 임금근로자는 2003년 14,624천 명이었으나 

지난 2013년에는 18,414천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6). 그러나 일반적으로 남성 근로자들은 좋지 않은 식

습관과 육체적, 정신적으로 가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낮은 영양지식, 건강관리 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뇌･심혈관

계 질환, 고혈압, 당뇨 등 각종 성인병의 위험이 높다고 보고

되었다(7). 산업체 근로자 중 이상지혈증 진단을 받은 근로

자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실시 결과 식습관, 생활습관, 영양

지식이 유의미한 변화를 보여 산업체 근로자들에게 효율적

인 영양교육이 필요함이 강조되었다(8). 경북지역 고지혈증 

근로자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실시한 결과 식습관과 생활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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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 %

Age (yrs)

20∼29
30∼39
40∼49
≥50

 84
143
 47
 36

 27.1
 46.1
 15.2
 11.6

Job type　 Blue-collar worker
White-collar worker

130
180

 41.9
 58.1

Education
level 

High school
College

≥University

 98
 75
137

 31.6
 24.2
 44.2

Total 　 310 100.0

관이 개선되었고(9), 전북지역 산업체 근로자의 경우 영양교

육 실시 이후, 식생활 태도와 식습관의 긍정적인 변화와 함

께 영양지식 점수도 향상되었다고 보고되었다(10). 건강검

진을 통해 검사 항목 이상 소견을 보인 남성 근로자에게 영

양교육 실시 후 BMI, 혈압, 총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등을 측정한 결과 측정치가 감소하였다고 보고되었다(11). 

영양교육은 개개인이 적절한 식생활을 실천하는데 필요

한 영양에 관한 지식을 바르게 이해시켜 스스로 바른 식생활

을 실천하게 하는 일련의 과정이고, 함양된 영양지식을 통해 

식생활 태도와 식행동에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12,13). 산업체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은 개인의 건강 향상

과 더불어 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직결되며, 이는 기업과 

국가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영양교육을 보다 활발히 실

시하여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유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

다 하겠다. 

그동안 산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을 한 식습관 및 영양 상태

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수행되었으나(14-18) 영양교육 

경험, 필요로 하는 영양교육 내용 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영양교육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상황에

서 영양교육을 통한 산업체 근로자들의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국가의 의료비 절감에

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남성 근로자의 영양교육의 경험 및 필요성

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영양교육 내

용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함으로써 앞으로 근로자들의 영양

개선 및 바람직한 식생활을 유도하는데 필요한 산업체에서

의 영양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부산지역에서 산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중노동을 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이 

지역 업체 분포를 조사한 후 무작위로 업체를 선정하여 전화

로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조사에 응할 의향이 있는 업체 

5곳(조선업 3곳, 철강업 2곳)을 선정하였다. 조사 방법은 연

구자가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각 업체의 영양사와 같이 급식

소를 방문하는 조사 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설문조사

에 응하는 대상자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이들이 기록

하는 자가 기록 방법을 이용하였다. 설문지 배부는 선정된 

업체 중 중소업체 4곳에는 60부씩, 대규모업체에는 80부씩 

총 320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 회수는 조사 대상자가 설문

지에 기록을 마치면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배부된 설문

지 320부는 모두 회수되었으며(회수율: 100%), 이 중 부실 

기재된 10부를 제외한 총 310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예비 조사는 2012년 5월 27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하였고, 

본 조사는 2012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내용

본 연구의 조사도구인 설문지는 선행연구(17-20)를 바탕

으로 기초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개발한 설문지는 1개 

산업체 근로자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대상자가 설문 문항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문항을 수정･보
완하여 본 조사의 설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조사내용의 일반적인 사항은 연령, 근무형태, 학력, 

영양교육 경험, 건강 및 영양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 경로 

등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영양교육에 대한 요구도 조사는 

영양교육 필요성 및 회사에서의 영양교육 필요성 인식 정도, 

적절한 영양교육 횟수 등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필요로 하

는 영양교육 내용은 ‘적정 체중유지’, ‘균형 잡힌 식습관’, 

‘알코올과 건강’, ‘질환과 관련된 식사요법’ 등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측정 척도는 Likert의 5점 척도를 이용하였으

며 1점(전혀 필요하지 않다)∼5점(매우 필요하다)으로 하였

다.

통계처리

본 연구의 결과는 SPSS WIN 18.0(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조사 대상자의 일반사

항은 기술통계분석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을 구하였다. 조

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에 따른 영양교육 경험, 정보 경로, 

영양교육 횟수는 교차분석을 이용하였고, 영양교육 필요성

은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각 변인 간의 유의성 

검증은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

시하였다. 일원배치분산분석 후 유의성 검증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일반사항

조사 대상자의 일반사항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조사 

대상자인 성인 남자 310명 중 30대가 46.1%로 가장 많았으

며, 20대 27.1%, 40대 15.2%, 50대 이상 11.6%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형태는 생산직 41.9%, 사무직 58.1%였다. 

조사 대상자의 교육 정도는 전문대졸 24.2%, 고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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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xperience of nutrition education and source of nutrition information by age, education level and job type   
Unit: N (%) 

 
Experience of nutrition education  Source of nutrition information 

Yes No  Mass media  Internet Etc

Age (yrs)

20∼29
30∼39
40∼49
≥50

18 (21.4)
10 (7.0)
 2 (4.26)
 7 (19.4)

 66 (78.6)
133 (93.0)
 45 (95.7)
 29 (80.5)

 47 (56.0)
 68 (47.6)
 32 (68.1)
 33 (91.7)

 36 (42.9)
 67 (46.9)
 12 (25.5)
  1 (2.8)

 1 (1.2)
 8 (5.3)
 3 (6.4)
 2 (5.6)

χ² 15.094*  30.858***

Education
level

≤High school
 College

≥University

 9 (9.18)
 8 (10.6)
20 (14.5)

 89 (90.8)
 67 (89.3)
117 (85.4)

 70 (71.4)
 39 (52.0)
 71 (51.8)

 22 (22.4)
 34 (45.3)
 60 (43.8)

 6 (6.1)
 2 (2.7)
 6 (4.4)

χ² 1.745  14.155**

Job type
Blue-collar worker

White-collar worker
11 (8.52)
26 (14.4)

118 (91.4)
155 (85.6)

 89 (68.5)
 91 (50.6)

 32 (24.6)
 84 (46.7)

 9 (6.9)
 5 (2.8)

χ² 2.571 16.849***

Total 37 (11.9) 273 (88.1) 180 (58.1) 116 (37.4) 14 (4.5)
*P<0.05, **P<0.01, ***P<0.001.

31.6%, 대졸 이상 44.2%의 순이었다. 

영양교육 경험 및 영양정보의 습득 경로

조사 대상자의 영양교육 경험, 건강한 영양과 관련된 정

보를 얻는 경로에 대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영양

교육에 대한 경험에서 조사 대상자의 88.1%가 영양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 

20대는 영양교육 경험군이 21.4%, 50대는 19.4%이며 30

대는 7.0%, 40대는 4.26%로 30대와 40대의 영양교육 경험

이 낮았으며 유의적(P<0.05) 차이를 보였다. 우리나라 국민 

중 30대 이상의 영양교육 및 상담 수혜율은 3% 이하로 매우 

낮았고 특히 우리나라 남성의 비만 유병률은 30대와 40대가 

20대와 50대 이상보다 높다고 보고되어(21), 산업체에서 중

추적인 역할을 하는 30대, 40대 근로자가 만성질환을 예방

할 수 있도록 기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겠다. 

건강 및 영양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 경로는 대중매체가 

58.1%이었고, 인터넷을 통해 영양정보를 얻는 비율은 37.4 

%로 영양정보를 얻는 경로가 다양하지 못하였다. 연령에 따

라 건강 및 영양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 경로에서 20대는 

대중매체를 통해서가 56.0%, 인터넷을 통해서는 42.9%였

고, 30대는 대중매체 47.6%, 인터넷 46.9%로 비슷한 양상

을 보였다. 반면 40대는 대중매체 68.1%, 인터넷 25.5%였

고, 50대 이상은 대중매체 91.7%, 인터넷 2.8%로 40대와 

50대는 20대와 30대보다 대중매체 이용률이 유의적(P< 

0.001)으로 높았다.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에서 고졸 이하는 

대중매체를 통해 71.4%, 인터넷으로 22.4%였으며, 전문대

졸은 대중매체를 통한 경우가 52.0%, 인터넷이 45.3%였다. 

대졸 이상은 대중매체를 통해 51.8%, 인터넷을 통해 43.8%

로 고졸 이하는 대중매체 이용률이 높았으며 유의적(P<0.05)

인 차이를 보였다. 근무형태에 따른 차이에서 생산직은 대중

매체를 통해 68.5%, 인터넷을 통해 24.6%였으며, 사무직은 

대중매체를 통해 50.6%, 인터넷을 통해 46.7%가 영양정보

를 얻는 것으로 나타나 직종에 따라 유의적인(P<0.001) 차

이가 있었다.

Kim 등(19)은 산업체 근로자들이 영양지식이나 정보를 

대중매체를 통해서 습득하는 경우가 58.2%라 보고하였으

며, Jo(20)도 근로자들의 영양정보원으로 대중매체가 70.4 

%를 차지한다고 보고하여 대중매체를 통해 영양정보를 습

득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건

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TV,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영양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

게 되었으나 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정보 습득보다는 잘못된 

영양지식을 습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대중

매체 및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는 현실

에서 앞으로는 산업체 근로자들이 정확한 영양지식을 습득

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의 영영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

영양교육의 필요성

산업체 근로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양교육의 필

요성과 회사 내에서의 영양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전체 대상자의 영양교육 필요성 대

한 인식 점수는 3.60/5.00점이며, 회사 내에서의 영양교육 

필요성에 대한 점수는 3.55/5.00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

났다. 영양교육의 필요성과 회사 내 영양교육의 필요성 인식

은 연령에서는 30대, 교육수준에서는 전문대졸, 근무형태에

서는 사무직이 영양교육 필요성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나 유

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영양교육을 받은 경험 유무에

서는 영양교육 무경험자가 유경험자보다 영양교육 필요성 

인식이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Lee 등

(22)은 근로자들의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급식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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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Necessity of nutrition education 
         Necessity of nutrition education Necessity of nutrition

education in company 

Age (yrs)

20∼29
30∼39
40∼49
≥50

 3.54±0.741)

3.64±0.77
3.53±0.80
3.56±0.74

 3.51±0.842)

3.62±0.96
3.53±0.69
3.39±1.02

F-value 0.488 0.689

Education level 

≤High school
College

 ≥University

3.50±0.83
3.67±0.72
3.61±0.73

3.40±0.97
3.65±0.88
3.60±0.85

F-value 1.093 2.102

Job type　
Blue-collar worker

 White-collar worker
3.54±0.82
3.62±0.72

3.44±0.95
3.63±0.86

t-value 0.956 1.833

Experience of
nutrition education

Yes
No

3.51±0.56
3.60±0.56

3.46±0.80
3.56±0.91

t-value 0.808 0.639
Total 3.60±0.79 3.55±0.90

1)Scale score: 1 (strongly disagree)∼5 (very agree).
2)Mean±SD.

공하는 직장에서 사내 복지 차원에서 영양사를 통한 지속적

인 영양교육 실시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사내에서 영양교육 실시가 미비한 실정이

므로 근로자들도 이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고 사려 

되므로 앞으로 근로자들의 건강한 삶의 질을 위해서는 사내

에서 영양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보겠다. 

영양교육의 내용

산업체 근로자들이 필요로 하는 영양교육의 내용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영양교육의 내용으로 필요성 점수는 

‘균형 잡힌 식습관’ 4.00/5.00점, ‘식품 안전성’ 3.96/5.00

점, ‘질환과 관련된 식사요법’ 3.94/5.00점, ‘식품위생 및 식

중독 예방’ 3.91/5.00점, ‘건강검진에 따른 식생활 지도’ 

3.85/5.00점, ‘적정 체중유지’ 3.79/5.00점, ‘알코올과 건강’ 

3.72/5.00점, ‘식품과 영양’ 3.63/5.00점, ‘외식과 건강’ 

3.30/5.00점, ‘건강보조식품’ 3.27/5.00점의 순으로 나타났

다. 영양교육 내용 필요성은 모든 항목에서 연령에 따른 유

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20대와 30대는 ‘균형 잡힌 

식습관’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높았고, 40대는 ‘질환과 관련

된 식사요법’, 50대 이상은 ‘식품 안전성’에 대한 교육 필요

성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교육 정도에 따른 차이에서 ‘알코올과 건강’이 전문대졸은 

3.87점, 대졸 이상은 3.84점, 고졸 이하는 3.44점으로 전문

대졸과 대졸 이상이 고졸 이하보다 유의적(P<0.01)으로 높

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다른 항목에서는 교육 정도에 따

른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또한 ‘알코올과 건강’에 대한 영양

교육 필요성은 근무형태에 따라 생산직은 3.49점, 사무직은 

3.88점으로 유의적(P<0.01)인 차이를 보였다. 영양교육의 

경험 유무에서 영양교육 유경험자는 영양교육 무경험자보

다 ‘균형 잡힌 식습관’, ‘건강검진에 따른 식생활 지도’, ‘식품

위생 및 식중독 예방’에 대한 영양교육 필요성 점수가 높았

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국내에서 성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영양교육 내용

은 주로 식습관, 식생활 태도, 영양지식, 식사요법, 생활습관 

등이 대부분이었다(8-10). 그러나 본 연구의 산업체 근로자

들은 ‘균형 잡힌 식습관’, ‘식품 안전성’, ‘질환과 관련된 식사

요법’, ‘식품위생 및 식중독 예방’의 순으로 영양교육이 필요

하다고 하여 산업체 근로자들은 식습관뿐만 아니라 안전한 

식품 섭취에 대한 관심도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근로

자들을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실시할 때 다양한 주제를 선정

하여 교육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영양교육의 횟수

근로자들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영양교육의 실시 횟수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전체적으로 6개월에 한 번 영양교

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는 의견이 29.0%, 일 년

에 한 번이 25.8%, 3개월에 한 번이 21.0%, 매달 실시는 

15.8%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 20대, 30대, 40대

는 6개월에 한 번이 적절하다는 비율이 높았고, 50대 이상은 

1년에 한 번이 적당하다는 비율이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이

는 없었다. 학력에 따른 차이에서 고졸 이하는 6개월마다가 

21.4%, 매달이 23.5%, 전문대졸은 6개월이 34.7%, 대졸 

이상은 6개월이 31.4%, 일 년은 27.7%로 학력이 낮은 경우 

영양교육을 더 자주 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근무형태에 따른 차이에서 생산직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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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1년의 주기가 각각 23.8%, 23.1%이었고, 사무직은 6개

월이 32.8%이었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영양교육 경

험 유무에 따른 차이에서 영양교육 유경험자는 일 년에 한 

번이 32.4%, 영양교육 무경험자는 6개월에 한 번이 28.9%

이며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Cha(10)는 1주 50

분씩 5주간 영양교육을 실시한 결과 교육군이 비교육군보다 

식생활 태도와 식습관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았고 영양에 대

한 이해와 지식습득이 높아져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지속적

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Kim 등(11)은 건강검진

을 통해 검사 항목에 이상 소견을 보인 남성 근로자에게 일

주일에 한 시간씩 12주간 영양교육을 실시한 결과 건강상태

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영양교육을 꾸준히 실

시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근로자들이 

일 년에 두 번 정도 영양교육 실시를 원하고 있어 아직 영양

교육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볼 수 있다. 근로자들의 건강은 

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며 이는 결국 건강한 국력에 기여

할 수 있으므로 기업체에서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꾸

준한 영양교육 및 체계적인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요   약

본 연구는 부산지역 산업체 5곳에 근무하는 남성 근로자들 

310명을 대상으로 영양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를 파

악함으로써 직장인들의 영양개선 및 바람직한 식생활을 유

도할 수 있는 산업체 영양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양교육 경

험이 있는 근로자는 11.9%이었고 영양정보를 얻는 경로는 

58.1%가 대중매체이었다. 연령별 차이에서 50대 이상의 

91.7%가 영양정보를 대중매체를 통해서, 20대와 30대는 각

각 42.9%, 46.9%가 인터넷을 통해서 얻었으며 유의적 차이

(P<0.001)를 보였다. 영양교육 필요성에 대한 평균 인식 점

수는 3.65/5.00점이었고 연령별 차이에서는 30대는 3.60/ 

5.00점, 40대는 3.53/5.00점이었으며, 학력에 따라 전문대

졸이 3.67/5.00점으로 고졸, 대졸보다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조사 대상 근로자들이 받기 원하는 영양교육 

내용은 ‘균형 잡힌 식습관’(4.00/5.00점), ‘식품 안전성’ 3.96/ 

5.00점, ‘질환과 관련된 식사요법’ 3.94/5.00점이었으나 ‘외

식과 건강’은 3.30/5.00점, ‘건강보조식품’은 3.27/5.00점

이었다. ‘알코올과 건강’에 대한 영양교육의 필요성은 사무

직이 생산직보다 필요성 점수가 유의적(P<0.01)으로 높았

고, 전문대졸과 대졸 이상이 고졸보다 유의적(P<0.01)으로 높

게 나타났다. 적당한 영양교육 횟수는 6개월에 한 번 29.0%, 

일 년에 한 번 25.8%, 3개월에 한 번은 21.0%이었다. 이상

의 결과를 통해 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실시

할 때에는 근로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의 영양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영양교육

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영양



산업체 남성 근로자의 영양교육 요구도 1137

Table 5. Desire for the number of nutrition education                                                     Unit: N (%)

Monthly Quarterly Biannually Annually Every other 
year χ2

Age (yrs)

20∼29
30∼39
40∼49
≥50

14 (16.7)
19 (13.3)
 9 (19.1)
 7 (19.4)

19 (22.6)
35 (24.5)
 7 (14.9)
 4 (11.1)

26 (31.0)
40 (28.0)
17 (36.2)
 7 (19.4)

17 (20.2)
37 (25.9)
12 (25.5)
14 (38.9)

 8 (9.5)
12 (8.4)
 2 (4.3)
 4 (11.1)

11.621

Education level
≤High school

College
≥University

23 (23.5)
10 (13.3)
16 (11.7)

20 (20.4)
17 (22.7)
28 (20.4)

21 (21.4)
26 (34.7)
43 (31.4)

25 (25.5)
17 (22.7)
38 (27.7)

 9 (9.2)
 5 (6.7)
 1 (8.8)

 9.426

Job type Blue-collar worker
White-collar worker

29 (22.3)
20 (11.1)

28 (21.5)
37 (20.6)

31 (23.8)
59 (32.8)

30 (23.1)
50 (27.8)

12 (9.2)
14 (7.8)  8.932

Experience of 
nutrition education

Yes
No

 4 (10.8)
45 (16.5)

 3 (8.1)
62 (22.7)

11 (29.7)
79 (28.9)

12 (32.4)
68 (24.9)

 7 (18.9)
19 (7.0) 10.255*

Total 49 (15.8) 65 (21.0) 90 (29.0) 80 (25.8) 26 (8.4)
*P<0.05.

과 건강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근로자들의 영양개선 

및 바람직한 식생활 유도를 이끄는 영양교육이 근로자의 건

강 유지를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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